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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의 주

요 도시들이 최고 기온 기록을 속속 갈아치웠다. 

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휴

양지 팜스프링스의 최고기온은 127°F까지 오르면서 6

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. 이전 팜스프링스

의 최고기온은 지난 1993년 8월 1일과 1995년 7월 28

일 그리고 1995년 7월29일 각각 123°F였다. 이날 데스

밸리는 128°F까지 치솟으며 6월 사상 최고기온 기록인 

129°F 에 조금 못 미쳤다. 데스밸리에서 기록된 사상 최

고기온은 1913년 7월에 관측된 134°F였다.

애리조나주 피닉스는 118°F 도를 기록하며 2015년의 

기록을 갈아치웠다. 폭염이 워낙 심하다보니 한낮에 뜨

겁게 달궈진 인도나 아스팔트에 맨 살을 댔다가는 3도 

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의사들이 경고할 정도다.

폭염이 닥치자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공 수영장, 해

변, 강, 거리 분수대, 심지어 강력한 에어컨을 갖춘 호텔

이나 상점으로 피신하기도 했다. 일부 도시는 주민들에

게 냉방 시설이 갖춰진 건물을 임시 냉방 쉼터로 제공

했다.

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기상 전문가들은 서부의 폭염

을 초래한 주범으로 대형 열돔(Heat Dome) 현상과 20

년 전부터 시작된‘대가뭄’을 꼽고 있다. 열돔은 대기권 

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반구형 지붕처

럼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두는 현상이다. 열돔이 형성

되면 햇빛 차단막 역할을 하는 구름까지 사라져 지면을 

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다. 얇고 따뜻한 공기층으로 구성

된 일반 열과 달리 열돔은 대기압과 바람 패턴에 영향

을 미칠 수 있다.

BBC 기상캐스터 닉 밀러는 열돔 현상을 요리 중인 냄

비 뚜껑에 비유했다. 광범위한 고기압이 가만히 머물면

서 마치 냄비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고, 지표면으로 눌

린 뜨거운 공기가 쌓이면서 더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. 

이 고기압 패턴이 오래 지속될수록 폭염도 길어지고, 기

온 또한 나날이 높아질 수 있다.

기상학자들은 이 돔이 두 기압 배치의 결과물이라고 

분석했다. 하나는 서부 알래스카의 알류샨 제도에서 온 

기압과 다른 하나는 동부 캐나다의 제임스 베이와 허드

슨 만에서 온 기압이다. 두 기압이 배치돼 생성된 돔은 

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차가운 해양 공기의 흐름을 일시

적으로 차단해 폭염을 유발한 것이다.

 뉴욕타임스는“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미국에

서 1960년대보다 3배 더 자주 폭염이 발생하고, 북반

구의 폭염 피해 면적도 1980년대보다 25% 늘어났다”

면서 지난 30년간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 사망자를 합

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죽을 수 있다고 경

고했다.

전문가들은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 지역의 대가뭄 

역시 폭염 유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. 수분을 머금은 대

지는 더위에 증발하면서 냉각 효과를 일으키지만, 지표

면이 건조하면 스스로 식을 수 없어 대기를 더욱 가열하

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.

전문가들은 미 서부 지역이 이미 항구적으로 물이 부

족한 상황, 즉‘대가뭄’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

하고 있다.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는 물 필요량의 대부

분을 의존하고 있는 파월호와 미드호의 저수량은 사상 

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,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저수

지인 멘도시노호는 이미 말라붙어 바닥이 갈라지고 있

다. 이 때문에 서부 지역의 주들은 잇따라 강제절수 절

차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.

기후전문가들은 미 서부는 자연 순환주기에다 인간

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더해져 1200년 만

의‘대가뭄’이 시작됐고, 이제부터 더욱 심각한 국면으

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.

UCLA 환경연구소의 기후학자 대니얼 스웨인은“이 

극단적인 폭염에는 선명한 인간의 지문이 찍혀있다.”면

서“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”이

라고 말했다.

미 서부 덮친 최악 폭염, 이유는?

▲ 사진=shuterstock

▲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말라붙

은 인공저수지 멘도시노호에서 물 부족 비상사태를 내리고 있다

(왼쪽 사진). 평소 이 저수지의 수심은 12m 이상이지만 가뭄으로 

물이 말라 바닥이 갈라져 있다. 사진=뉴섬 주지사 트위터


